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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 수치심, 수줍음, 내부 적대감을 포함하는 자의식적 부정정서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정서조절기제의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J지역 3개 대학교에재학 중인

대학생 652명으로, 이들에게 비자살적 자해, 자의식적 부정정서, 정서조절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

시하였다.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한 매개분석 결과, 자의식적 부정정서는 자해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정적 반추의 정서조절이 그 관련성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

의식적 부정정서가 높을수록 비자살적 자해 행동이 증가하며, 부정적 반추가 부정정서를 더욱 강화시켜

자해 행동을 증폭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비자살적 자해∣자의식적 부정정서∣정서조절전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pathways of emotional regulators

in relation to self-conscious negative emotions, including non-suicidal self-harm, guilt, shame,

shyness, and internal hostility, further examining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mechanisms. The

study subjects of were 652 college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in J district. Self-report

questionnaires on self-harm, self-conscious negative emotions, and emotional control were

administered to them. An analysis performed using model 4 of the process macro indicated that

self-conscious negative emotion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elf-harming behavior and

that this correlation was mediated by the emotional regulation of brood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negative self-conscious emotion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harming

behaviors, and brooding reinforces negative emotions then the risk of self-harming behaviors is

amp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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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비자살적 자해

비자살적 자해는 ‘자살의도 없이 직접적이고 고의적

으로자신의신체에손상을입히는행동’으로정의된다

[1]. 최근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은 자살행

동장애와 자해를 구분하고,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 NSSI)를 ‘죽으려는 목적 없이 1년에 5일

이상 일부러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 장애’

로 규정하였다[2]. 미국의경우약 4%의성인이비자살

적자해를하며, 청소년의경우 대략 12-21%가 살면서

한 번 이상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국내의 경우 청소년 사이에서 자해가 유행처럼

번지고있어그수치를측정할수없을정도이다[5]. 선

행연구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들 중대다수가 주변

의 비난, 사회적낙인과같은 타인이 자신에게내릴 부

정적인평가에대한두려움때문에치료적도움을구하

지않는다는것[6]을 고려한다면자해에대한통계수치

는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비자살적 자해는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시도로서 사

용되며, 자해 행동 이후에 일시적으로 부정적 정서가

완화되는경험을하게된다[7]. Briere와 Grill[3]의 연구

에서도 비자살적 자해 시도자들의 다수는 죽으려는 목

적보다는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한 기분전환, 질주하는

마음 제어하기와 같은 정서를 견디고 완화하려는 대처

전략으로자해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 스

트레스를해소할 목적으로 자해 행동을반복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8]. 자살시도와 비자살적 자해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자살 시도는 죽음에 이르려는

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은 치

명적인방법을사용하며, 비자살적자해는치명성이덜

한 방법들을 반복적으로사용한다[9]. 이처럼 비자살적

자해는 자살과 다른 독자적인 증상으로분리되어져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10].

2. 자의식적 부정정서

비자살적 자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

한 질적 연구결과에따르면, 자해의 가장 보편적인 이

유는 원치 않는 감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11]. 또한비자살적자해의유지에관한많은연구들은

분노, 외로움, 수치심과 죄책감, 우울 등의 부정정서와

의관련성을나타냈다[12][13]. 이 중 분노, 외로움, 우울

의부정정서는기본적인 1차정서인반면, 수치심, 죄책

감, 내부적대감, 수줍음의부정정서는자신에대한인식

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2차 정서에 해당하며 대

표적인자의식적정서로분류된다[14][15]. 자의식적정

서는주의와 사고의 초점을 스스로에게 맞추도록 하며

주관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규준을 통해 도덕적 판단,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하는데 때로는 부적응적

이고 병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15].

Crozier와 Burnham[16]의 연구에서 20대는 급격한

사회적변화속에서적응해야하는과도기적시기를거

치게되면서새로운환경에서적응을시작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속에서자신과타인에대해평가하게되는상

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신이 타

인의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져 평가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수치심, 죄

책감등의정서를더자주경험하게된다[13]. 자의식적

부정정서는 자해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17]. 수치심을

줄이기 위한 정서조절의 시도는 비자살적 자해의 빈도

와정적상관이있으며[18], 수치심은비자살적자해빈

도에 있어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19]. 또한 고의적

자해를반복적으로하는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에비

해 내부 적대감이 더 높았다[20].

부정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대학생활의 적응과 대인

관계문제와같은사회심리적건강에영향을미치는주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21]. 부정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영향에대해대학생을대상으로한선행연구결

과에따르면 부정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발적 행동

을 하지만 결국은 부정정서를 강화시킨다[22]. 이와 같

은 맥락으로 비자살적 자해 시도자들은 부정정서에 대

처하는경험을하게되지만자해 행동 이후, 자해를한

자신에게수치심, 혐오감, 죄책감과같은부정정서를다

시느끼게된다[12]. 또한 자의식적부정정서와같은견

디기힘든정서를단기간내에통제하기위해자해라는

강한 자극을 사용하는 것은 정서해소보다는 위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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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화를 일으켜 반복적으로 자해행동을 하게 한다

[23]. 이는결국심리적부적응과병리로까지이어진다[24].

3. 정서조절전략

Champman, Gratz와 Brown[18]은 부정적 정서를 상

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조화롭게 대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서조절 전략을 부적응적정서조절과 적

응적 정서조절로 구분하였다. 반추는 정서조절의 부적

응적과적응적정서조절의두가지양상을모두보여주

는대표적인정서조절전략이다[25]. 선행연구에따르면

반추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충족시키지 못한 기준을 반

복적으로 되풀이하며 비교하는 ‘부정적 반추’와, 문제

해결에대한통찰력을얻기위해자신에게초점을맞추

는 ‘숙고’의 두 가지 측면으로 작용한다[25]. 이러한 반

추의회피적인대처전략과적응적인대처전략의비일

관적인 결과는 반추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자해와 정서조절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

르면반추, 자기비난, 파국화는비자살적자해와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낸 바 있으며 자해의 촉진 및 유지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론적으로 적응

적 정서조절전략이라 평가되던 요인인 주의전환이 적

응적대처와관련이없거나오히려부적응적행동을촉

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또한 Whitlock과

Knox[27]의 연구에서 자해 시도자들은 자기조절, 주의

전환을위해자해했으며, 주의전환을더자주사용할수

록 예후가 좋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시도는 억

제의도가포함되어있으므로결국억제한대상에다시

몰두하게 만든다[28]. 또한 회피를 통한 일시적인 조절

방략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정서를 지속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29]. 따라서 주의전환처럼 정서적 경험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8].

선행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에 있어서 자의식적

부정정서의역할에대한규명이부족한실정이다. 또한

비자살적 자해에 있어서 주의전환의 정서조절전략이

적응적 전략인지에 대한 결과는 비일관적인 양상이며

[30], 최근 논의된 반추정서조절의 두가지 측면[25]이

자해에 있어서 차별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자의식적

부정정서가 자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인지, 또한 부적

응적 정서조절전략이 그 과정을 매개하는지 규명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비자살적 자해행

동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접근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윤리적 고려

본연구는시행전에연구자가속한기관의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jjIRB-161215

-HR-2017-0705), 자료 수집 시 연구대상자의 허락과

서면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다. 서명한 연구대상자는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하였으며, 설문을 마친 대상자에

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2. 연구대상자

본연구의연구대상자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

까지 모집되었으며, J 지역의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29세의 대학생이다. 교내 게시판과 강의실에

부착된 연구 홍보문건을 보고 참여의사를 밝힌 670명

이 연구에참여하였다. 670부의설문지중 응답이누락

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 설문지 18개를 제외한 총 652

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은 남성이 303명

(46.5%), 여성은 349명(53.5%)으로여성이남성에비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130명

(19.9%), 2학년 81명(12.4%), 3학년 156명(23.9%), 4학

년 284명(43.6%)이었다. 연령의범위는만19세∼29세였

고 평균 연령은 22.34세였다.

3. 측정도구

3.1 고의적 자기상해 질문지(Deliberate Self-Harm 

Inventory: DSHI)

지난 일 년 동안 자살 의도 없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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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경험을 물어 행동의 빈도, 유형,

심각성등을평가하기위해 Gratz[11]가 개발한척도이

다.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 상해의 다양한

행동 목록들에 대해서 “예”, “아니오”의 이원반응으로

응답하여 자기 상해 행동의 심각성을 평가한다. 본 연

구에서는 서윤아[31]가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

3.2 차별적 정서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Lzard[32]가 개발한 일상생활에서 겪는 화, 슬픔, 공

포, 놀람, 흥미, 즐거움, 경멸, 혐오, 수치심, 수줍음, 죄

책감, 내부적대감의 12가지정서의빈도를평가하는총

36문항으로구성된척도로연구목적에따라정서를묻

는 기간을 지정하여 문항에 응답할 수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선화, 김보미와 유성은[33]이 번안․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문항의

점수가높을수록부정정서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9개의 부정정서 중 4개의 자의식적 정서만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각 부정 정서들에

대한내적합치도계수(Cronbach‘s α)는 죄책감 .87, 수

줍음 .87, 수치심 .82, 내부적대감 .86로 나타났다.

3.3 반응양식 질문지(Response Style Questionnaire:

RSQ)

Nolen-Hoeksema와Morrow[34]가부정적사고와정

서에대한개인의반응경향성을측정하기위해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은정과 오경자[35]가 번안

한 것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하위

척도는 반추적 반응양식(부정적 반추, 숙고)과 주의전

환적반응양식으로구성되어있다. 부정적반추, 숙고와

주의전환은 점수가 높을수록 각 반응양식을 잘 나타낸

다고볼수있다. 본 연구에서산출된내적합치도계수

(Cronbach‘s α)는 부정적 반추 .75, 숙고 .77, 주의전환

.82로 나타났다.

3.4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Garnefski, kraaij와 Spinhove[36]가 스트레스나불쾌

한일을경험할때일반적으로떠오르는생각의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며, 총 36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현의, 이나빈과 주혜선

[3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평

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인지적 정서 조절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전략과중복되는문항을제외한자기비난, 파국화의부

적응적인지적정서조절만을사용했다. 본 연구에서산

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자기비난 .74,

파국화 .78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먼저, 빈도분석과 기

술통계분석을사용해연구대상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을 알아보았고, 각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

하였다. 그 다음, 비자살적자해와주요변인들간의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통해비자살적자해와자의식적부

정정서의관계를분석하였고, 이후비자살적자해와자

의식적부정정서에서정서조절의매개효과를살펴보았

다. 통계적유의성검증을위해Bootstrap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에 대한 상관, 평균,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자의식적부정정서의하위요인인죄책감(r=.30, p<.01),

수치심(r=.29, p<.01), 수줍음(r=.23, p<.01), 내부적대감

(r=.30, p<.01)은 비자살적 자해와 모두 유의한 정적상

관을 보였다.

자의식적 부정정서의 전체 및 하위요인들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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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 숙고, 자기비난, 파국화의정서조절과 p<.01 수준

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수줍음

(r=-.09, p<.05)과 내부적대감(r=-.18, p<.01)은 주의전

환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변인 1 2 2.1 2.2 2.3 2.4 3 4 5 6 7

1 1

2 .33** 1

2.1 .30** .84** 1

2.2 .29** .91** .69** 1

2.3 .23** .88** .59** .80** 1

2.4 .30** .78** .54** .61** .61** 1

3 .29** .51** .47** .46** .42** .40** 1

4 .16** .19** .21** .15** .17** .12** .43** 1

5 -.05 -.11** -.07 -.07 -.09*-.18**.13** .38** 1

6 .16** .28** .31** .23** .18** .22** .31** .29** .03 1

7 .25** .48*** .45** .40* .37** .42** .51** .28** -.07 .35** 1

M
SD

.50
1.08

22.11
9.21

6.44
2.99

5.83
2.80

5.38
2.73

4.44
2.19

6.63
2.12

10.58
3.31

27.32
5.84

12.33
2.97

9.21
3.18

*p <.05, **p<.01

비자살적 자해
2.2 수치심
3. 부정적 반추
6. 자기비난

2. 자의식적 부정정서
2.3 수줍음
4. 숙고
7. 파국화

2.1 죄책감
2.4 내부적대감
5. 주의전환

표 1. 측정변인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n=652)

정서조절과비자살적자해와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

주의전환과 비자살적 자해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r=-.05) 반면, 부정적 반추(r=.29, p<.01), 숙고(r=.16,

p<.01), 자기비난(r=.16, p<.01), 파국화(r=.25, p<.01)와

비자살적 자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2.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기술통계

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이중비자살적자해를평생한번이라도경험한적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71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은

67명(39.2%), 여성은 104명(60.8%)이었다.

비자살적 자해의 유형을 묻는 문항에서 ‘무늬, 그림,

표시 새기기’가 63명(1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글자 새기기’ 49명(14.6%), ‘피가 날 만큼 심하게 긁기’

42명(12.5%), ‘멍이 들 만큼 때리기’ 38명(11.3%), ‘칼로

베기’ 36명(1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기타유형으로는 ‘벽치기’, ‘머리카락 뽑기’, ‘꼬

집기’ 등(1.8%)이 있었다. 중복 유형의 범위는 최소 한

가지유형에서부터최대여섯가지의유형을함께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유형을 자해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는 90명(52.6%)이었고, 두 가지 이상을 사

용한 경우는 81명(47.4%)이었다.

구 분 N(%)

자해
의
유형

․칼로 베기
․라이터나 성냥불로 태우기
․담뱃불로 지지기
․글자 새기기
․무늬, 그림, 표시 새기기
․피가 날 만큼 심하게 긁기
․피부가 찢어질 만큼 심하게 깨물기
․사포로 문지르기
․산(예. 염산, 황산)을 떨어뜨리기
․공업용 세척제, 표백제 등으로 자신의 피부 문지르기
․날카로운 물체(예. 바늘, 핀)로 자신을 찌르기
․유리조각을 자신의 피부에 문질러 넣기
․뼈를 부러뜨리기
․머리를 뭔가에 부딪치기
․멍이 들 만큼 자신을 때리기
․고의적으로 상처가 낫는 것을 방해하기
․기타(‘벽치기’, ‘머리카락 뽑기’, ‘꼬집기’) 

36(10.7)
6(1.8)
1(0.3)

49(14.6)
63(18.8)
42(12.5)
10(3.0)
3(0.9)
1(0.3)
1(0.3)

25(7.5)
3(0.9)

18(5.4)
26(7.8)

38(11.3)
7(2.1)
6(1.8)

자해의
중복
유형

1 90(52.6)

2∼3 60(35.1)

＞3 21(12.3)

성별
남자 67(43.8)

여자 104(56.2)

*비율(%)은 전체 참여자의 복수 응답 결과를 171로 나눈 비율임

표 2.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기술통계             (N=171)

3. 매개분석

본 연구는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해 부정

적 반추, 숙고, 주의전환, 자기비난, 파국화가 자의식적

부정정서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여부

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을 10,000 샘플에서 실시하였고 95% 신뢰구

간이 0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였다[표 3].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자의식적 부정정서는 매개변

인인 부정적 반추(β= .11, p<.001, .104∼.134), 숙고(β=

.07, p<.001, .045∼.100), 주의전환(β= -.07, p<.05, .-122

∼.-025), 자기비난(β= .09, p<.001, .067∼.114), 파국화

(β= .17, p<.001, .147∼.195) 모두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독립변인인 자의식적 부정정서는 종속변

인인 비자살적 자해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β=.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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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014∼.035).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자의식적

부정정서와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자 부정적 반추

만이 유일하게 비자살적 자해에 유의미하게 영향(β

=.06, p<.05 .014,∼.113)을 미쳤다.

자의식적 부정정서 → 부정적 반추, 반성적 생각, 자기비난, 파국화
→ 비자살적 자해

Variables B S.E T P

자의식적 부정정서 
→ 부정적 반추

.12 .01 15.40 .000***

자의식적 부정정서 
→ 숙고

.07 .01 5.18 .000***

자의식적 부정정서 
→ 주의전환

-.07 .03 -2.97 .003**

자의식적 부정정서 
→ 자기비난 

.09 .01 7.45 .000***

자의식적 부정정서 
→ 파국화

.17 .01 13.93 .000***

부정적 반추
→ 비자살적 자해

.06 .03 2.51 .012**

숙고 
→ 비자살적 자해

.03 .02 1.79 .073

주의전환 
→ 비자살적 자해

-.01 .01 -1.87 .062

자기비난 
→ 비자살적 자해

.01 .02 .69 .488

파국화 
→ 비자살적 자해

.02 .02 1.10 .272

자의식적 부정정서 
→ 비자살적 자해

.03 .01 4.60 .000***

Bootstrap Effect SE LL95%CL UL95%CL

Bootstrap result for direct effect

.02 .01 .01 .035

Bootstrap Effect SE LL95%CL UL95%CL

Bootstrap result for indirect effect

부정적 반추 .01 .00 .00 .015

숙고 .00 .00 .00 .005

주의전환 .00 .00 .00 .003

자기비난 .00 .00 .00 .004

파국화 .00 .00 .00 .008

표 3. 매개분석                                  (N=652)

자의식적 부정정서와 비자살적 자해 사이에서 정서

조절의 설명력은 모두 낮게 나타났지만(R²=.01∼.23),

부정적 반추에 의한 매개모형은 비자살적 자해의 분산

을 26.74%(R²=.27) 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식적 부정정서의 직접효과는 Bootstrap 95%신

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0, .014∼.035). 총 간접효과는 0.14이었다.

숙고, 주의전환, 자기비난, 파국화에서는유의한수치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정적 반추를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즉, 자의식적부정정서는부정

적반추를심화시키며, 심화된부정적반추는비자살적

자해의위험성을증가시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그

림 1]. 자의식적 부정정서는 숙고, 주의전환, 자기비난,

파국화를심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지만, 이를통해비

자살적 자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1. 매개모형

IV. 논의

본연구에서는대학생 652명을대상으로자의식적부

정정서, 정서조절이비자살적자해에미치는영향을탐

색하고, 자의식적 부정정서가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모형

에서는 자의식적 부정정서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반추만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결과를바탕으로한본연구의논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수치심, 수줍음, 죄책감, 내부적대감의 자의식

적부정정서가높을수록비자살적자해시도가높은것

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자해행동을하는사람들

이 자해 행동 전에 수치심, 자신에대한 분노를 느낀다

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19]. 반면 자해행동이 죄책감

과 부적상관이 있다고 밝힌 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이

다[20]. Wertheim과 Schwartz[38]에 따르면 사람들은

죄책감을느낄때, 스스로에게즉각적인처벌을내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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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죄책감의 부정정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으로나타났다. 따라서죄책감과비자살적자해의정적

상관은 자기 처벌에 대한 기대를 자극함으로서 나타나

는 결과일 수있다. 또한 본연구에서는 내부 적대감과

자해행동이유의한정적상관이있어자신에대한적대

감, 분노가 비자살적 자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화

를 진정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자해를시도하게 된다

는연구결과와도맥락을같이했다[39][40]. 또한 수줍음

도 비자살적 자해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높은 수

준의 수줍음은 적응적 행동을 방해하며, 자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된다

[17]. 따라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고자 자해행동을

행한다는 경험회피 모델의 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줍음은 비자살적 자해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

비자살적 자해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정서조절기제

는부정적반추, 숙고, 자기비난, 파국화로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상관분석과 집단차이 분석에서 일관되게

도출되었다. 반면 주의전환은 자해행동과는 유의한 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적·정

서적으로 빈곤한 조절능력은 스스로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하도록만들며부정적반추와숙고, 자기비난, 파국

화와 자해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41]. 반면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심각성과 주의전환이

정적상관이 있다는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42].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원치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

기위해초점을외부로돌려반응하는것이적응적이라

고제안한바있다[43]. 따라서주의전환과자해와의관

련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의식적 부정정서가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지 여부

를살펴본결과부정적반추의부분매개경로가유의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는부정적반추가과거의부정적인

면을회상하는데지속적으로주의를집중하게해문제

해결보다는회피적대처를하도록하게하는속성을가

지고있어나타나는결과일수있다[36]. 또한 부정정서

에 대한 반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정서를 더욱

강화시키며 조절곤란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부정적 전

략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34]. 따라서 이

러한결과는 자의식적 부정정서 경험이 선행되었을 때

부정적 반추의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낮추는 치료적

접근이비자살적자해의도를저하시킬수있음을시사

한다. 반면, 선행연구와달리자기비난, 파국화, 숙고와

주의전환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41].

파국화는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부정적인 결말

을 예상하도록 하는 사고의 과정으로 다양한 정신장애

의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36][44]. 따라서임상군이

아닌일반대학생을대상으로한본연구에서는파국화

의정서조절사용이빈번하지않았을것으로추측해볼

수 있다.

주의전환에서도매개효과가나타나지않아 문제해결

을목적으로보다적응적인행동을추구하게하는속성

을 지닌다는 결과가 나타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했

다[36]. 주의전환은 정서의 조절을 위해 보다 적응적으

로 평가되는 자극을 사용하며 부정정서에서 벗어나 기

분의향상을경험하게한다[45]. 따라서본연구에서수

줍음과내부적대감의부정정서가주의전환과부적상관

이있었으나매개효과가나타나지않은것은주의를분

산시키려는 시도가 부정정서에 대한 활성화를 방해해

정서를 진정되게 하여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횡단 연구이므로

동일한참여자에게연구결과를반복해서측정할수없

었다. 후속연구에서는종단연구를실시하여비자살적

자해와관련된요인의심리적속성을반복측정해보다

정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652명의 대학생 중 171명

(26.3%)이 평생동안한번이상비자살적자해를경험

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는대학생의 17～38%가

비자살적 자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것으로볼수있다. 선행연구에따르면자해행

동은신체감각의각성과긴장감의완화와같은긍정적

경험을 동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 회피나 타인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는등의 목적 달성을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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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성이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3]. 따라서본연구에서나타난국내대학생의자

해정도와비자살적자해의부적응적성격을감안할때

향후 이에 대한 연구와 개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비임상 집단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자살적 자해의 속성을 측정하였으므로 임상 집단에

적용할 때는 그의미가다를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임상집단에서의반복검증을통해비자살적자해행동

에대한예측력과설명력을보다높이려는시도가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일부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있었는데, 이는평가문항들이이질적이기때문

이었다. 변인을구성하는문항의신뢰도를확보하기위

해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별도 변인으로

구성하여 설문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제한점에도불구하고, 본 연구의의의는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내부 초점적 반응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자의식적 부정정서의 비자살적 자해 시도에 대한

기여도를살펴보았다. 그 결과자의식적부정정서가높

을수록비자살적자해와의관련성이높았다. 따라서자

살의도 없이 고의적으로 자해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들을 식별하기 위해 자의식적 부정정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자의식적부정정서가높은사람들이어떻게정

서조절에서의어려움이드러나는지를확인하였다는점

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내부 적대감

과 죄책감 등의 자의식적 정서를 경험한 후 부정적 반

추를 하는 경우 자해행동을 증폭시키는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관심을 제기하

였다. 차후 개입방향 중 하나로 자의식적 부정정서를

감소시키고 부정적 반추사고의수정 및관리를 가능하

도록하는조절방략을증진시킬수있도록제안하는근

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본 연구는 백보겸의 2017년도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재구

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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